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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현장 필수 의약품 안정공급 위한
제조업체 현장 방문 및 간담회 개최

 식품의약품안전처(처장 오유경)는 산업통상부(장관 김정관) 및 보건복지부

(장관 정은경)와 함께 수액제 등 현장에 필수적인 의약품이 안정적으로 

공급될 수 있도록 의약품 제조업체를 방문하여 관련 업계*와 간담회를 4월 

2일 개최하였다.

    * (참석) HK이노엔, JW중외제약, 녹십자MS, 대한약품공업, 제약바이오협회

 관계부처는 그간 업체와 의료현장에 필수적인 의약품의 안정공급을 위해 

수시로 소통하여 수액제 등 의약품 제조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수지가 지속 

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*하고 있으며, 이번 간담회에서는 업체 공급상황을 

점검하고 향후 지속적인 공급을 위한 지원사항을 논의하였다.

    * (산업부, 3.30) 수액제 포장재는 3개월간 수급 차질이 없도록 조치했고 대체 공급

방안도 추진중

 간담회에서 업계는 ▲플라스틱 레진 의료용 우선 공급 ▲의약품 소량포장의무 

적용 완화 등 행정지원 ▲원가 상승을 반영하는 재정 지원 등을 건의하였고, 

이에 정부는 레진 보건의료용 우선 공급 지도, 소량포장 의무 완화를 포함한 

적극행정 신속추진, 나프타 추경 등 원가 상승을 보완할 수 있는 재정지원 

추진을 통해 건의사항을 해소하겠다고 답했다.

 오유경 식약처장은 “수액제는 의료현장에서 환자의 생명을 유지하고 

회복을 돕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대체 불가능한 필수의약품으로, 정부는 

관계부처와 원팀으로 협력해 현장 필수의약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

적극 대응하고 있으며, 이번 간담회를 비롯하여 업계와 협력하고 필요한 사항을 

지원하여 의료현장이 안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”고 당부하였다.

 정부는 앞으로도 제약사 등 의료현장과 긴밀히 소통하고 수급상황을 지속 



모니터링하여 범부처 차원에서 국민 보건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이 안정 

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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